
성명서
9월 5일 배포 | 위원장 윤장혁 | 대표전화 02)2670-9555 | 김한주 언론국장 010-3002-8759 kmwupress@gmail.com | 텔레그램 t.me/kmwupress

현대기아차그룹사 지부·지회 대표자 공동성명서

현대차그룹은 2023년 단체교섭에 

성실하게 임하라!
금속노조 중앙교섭이 잠정 합의되고, 금속노조 주요 사업장의 교섭이 마무리 과정에 있다. 그러

나 현대차그룹은 반대로 조정신청이 늘어나고 있는 등 단체교섭이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다. 현

대차 사측의 불성실한 교섭 태도 때문에 현대차지부 노동자의 92%가 지부의 쟁의행위 결정을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으며, 그룹의 다른 계열사도 단체교섭에 별다른 진전이 없어 속속 조정

신청을 하고 있다. 현대차지부를 포함한 현대기아차그룹사 지부·지회는 2023년 단체교섭에 ▲

산업 전환기 고용안정 요구, ▲성과주의 임금정책 중단! 차별철폐! 공정분배 실현! ▲신규 채용 

확대와 정년연장 등 3대 핵심 공동요구안을 확정하고, 사업장별로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현대기아차그룹사 지부·지회는 조속한 단체교섭 마무리를 위해 공동요구안을 아래와 같이 거

듭 요구하며 현대차그룹이 성실하게 교섭에 임할 것을 요구한다.

기후위기로 인한 급격한 산업전환기, 현대차그룹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 

급격한 자동차산업의 변화는 자동차산업 노동자의 고용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현대기아차

그룹사 지부·지회는 산업전환기에 현대차그룹이 산업 차원의 환경적·사회적 책임을 다 할 것

을 요구한다. 현대차그룹은 자동차산업 생태계에 포함된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불공정한 관

행을 바로 잡고, 자동차산업 전환기에 부품사에 유의미한 전환 정책을 노동조합과 함께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 현대차그룹은 미래차 전환에 따른 재숙련, 숙련향상, 교차훈련 등 제도를 마련

하여 완성차-부품사 노동자의 직무 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현대차그룹은 그동안 한

국 자동차산업의 성장과 함께해온 내연기관 부품사와 부품사 노동자를 위한 종합적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격려금 및 성과급 타결 없이 2023년 단체교섭 마무리 없다!



현대차그룹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극복하고 세계 3위의 자동차 판매실적을 달성하였다. 그러

나 코로나 팬데믹 극복 과정의 성과분배에 있어서 노동자 간 분열을 조장하는 차별적 성과주의 

임금정책을 적용하였다. 노사 합의 없는 일방적 성과분배는 결국 그룹사 노사관계를 더욱 악화

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자동차산업 생태계의 자생력을 키워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미래차 

시대에 현대차그룹의 지속 성장에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다. 계열사와 부품사의 적정 수익을 보

장하고, 원하청 불공정거래를 바로 잡아, 왜곡된 현대차그룹의 분배구조를 바로 잡아야 한다. 

신규 채용과 정년연장을 통해 자동차산업 일자리를 확대하라!

현대기아차그룹사 지부·지회는 2023년 단체교섭을 통해 그룹 차원의 신규 채용을 확대하는 동

시에 정년 연장을 통한 숙련 노동자의 지속 고용을 요구한다. 현대차그룹은 전기차 증산과 PBV 

등 새로운 이동 수단의 생산, 미래차 관련 부품·소재 생산에 필요한 신규인력 충원에 적극적으

로 나서야 한다. 신규인력 충원은 현대차그룹의 미래다. 또한, 현대차그룹은 매년 수천 명의 자

연 퇴직 인원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신규 채용은 극히 일부만 이루어지고 있다. 부족한 인원

은 외주화, 비정규직, 저임금 일자리로 채워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현대차그룹은 자동차산업 

전환기, 숙련 노동의 활용을 통한 안정된 노동력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

다. 무분별한 비정규직 일자리 양산은 기업에도, 우리 사회에도 결과적으로 큰 손실로 작용한다. 

현대차그룹은 신규 채용과 정년연장을 통해 자동차산업의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해야 한다.

2023년 9월 5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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